
SK종합화학, P-X 100만톤 활기?
2012년 JX에너지와 울산 플랜트 건설 착수 … S-Oil도 부지 확보

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5월1일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

제를 일부 풀기로 한 데 대해 산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.

지방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린벨트

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 가장 주목되고 있다.

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

을 건설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투자를 제대로 할

수 없다고 하소연해왔다.

하지만, 정부가 산업단지 안의 공공기관 지하화

등을 통해 180만평방미터의 여유부지를 확보하겠다

고 발표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

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특히, S-Oil(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)은 정부 대

책을 가장 크게 반기고 있다.

S-Oil은 제2의 정유·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울산·여수 산업

단지 부지를 물색했지만 유휴공간이 없어 투자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

나세르 알 마하셔 S-Oil 최고경영자(CEO)도 4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“수

십억달러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불편을 느낀다”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.

규제완화 대책은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 저장설비를 구축하는 <동북아 오일허브 사업>과도 연계돼 정

유·화학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%에서 50%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

인의 규제를 우선 풀기로 한 조치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SK종합화학(대표 차화엽)이 일본 JX에너지와 1조원을 투입하는 P-X(Para-Xylene) 100만톤 합작

플랜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.

SK종합화학은 2011년 8월 JX에너지와 울산에 P-X 등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포괄적인 양해각서를

체결한 바 있지만,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(대표 구자영)의 100%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

자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지분 100%를 갖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 때문에 2년 가까이 진척되지 못했다.

SK 관계자는 “규제완화 조치로 P-X 프로젝트는 물론 앞으로 외국계 투자자본 유치와 신규 합작사업이 더

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산업계는 오랫동안 희망해 온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빠진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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